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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첫 임금이 되다

신라의 첫 이름은 사로국(서라벌)이었어요. 사로국은 지금의 경주시 전체를 

합친 정도 크기인 작은 나라였어요. 사로국 이전에는 고조선이 멸망한 후 

북쪽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산골짜기 이곳저곳에서 여섯 마을을 이루고 살

고 있었지요. 여섯 마을은 각각 여섯 촌장이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여섯 마

을이 합쳐져 사로국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사로국이 만들어졌을까요? 다행히 이 때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박혁거세의 탄생

어느 날 여섯 촌장은 양산촌을 흐르는 냇가 언덕에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임금이 따로 없었던 때여서 여섯 촌장이 모여 중요한 일을 결정하곤 했어요.

양산촌의 촌장은 근심어린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어요.<나정(경북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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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니 어찌 하면 좋을까요?”

“마을마다 법도가 서로 달라 벌어진 일입니다.” 

“맞습니다. 덕이 있는 분을 찾아 임금으로 삼아서 나라도 세우고 도읍을 정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섯 마을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여섯 촌장은 이런 생각 저런 의견을 제시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나정(우물) 옆 수풀 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번개처럼 뻗치면서 말 울

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여섯 촌장은 말 울음소리에 이끌려 숲 속으로 갔어요.

숲 속에는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시늉을 하더니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말이 있던 자리에는 큰 알이 한 개가 놓여 있었어요. 알을 깨

보니 거기에 튼튼한 사내 아기가 들어있었어요.

＜여섯 촌장과 박혁거세＞

“응애! 응애! 응애!”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나? 알에서 아기가 태어나다니 이것은 예사로운 일

이 아닐세.”

촌장들은 아기를 안아 냇가에서 몸을 닦아 주었어요. 그러자 아기의 몸에서

광채와 향기가 나고 아기 주변으로 새와 짐승들이 몰려와 춤을 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기이하게 여긴 한 촌장이 말했어요.     

“우리의 소원을 알고 하늘이 임금을 주신 것이에요. 이 아기를 임금으로 모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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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인물을 모셔 나라를 세우라는 옛말이 있으니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좋소이다.”

태어난 알이 큰 박과 닮아서 성을 박씨로 삼았고,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을 담아 이름을 혁거세라 지었어요. 여섯 촌장은 아기를 거두어 정성을 다해

길렀어요. 아기가 10여 세가 되자 매우 똑똑하고 재주가 뛰어났어요. 13세가 

되자 여섯 촌장은 임금에 해당하는 거서간으로 모셨어요. 천 년 동안 계속

될 신라의 첫 번째 임금은 이렇게 탄생했어요.

알영, 신라의 첫 번째 왕비가 되다.

『삼국유사』에는 박혁거세의 부인인 알영에 대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어요.

박혁거세가 태어나던 해에 알영정에 계룡이 나타났어요.  이 계룡은 머리는

닭을, 몸은 용을 닮았는데, 왼쪽 옆구리로 여자 아이를 낳았어요. 이때 우

물로 물을 길러 온 한 할머니가 이 여자 아이를 받았지요. 

“계룡이 아기를 낳다니... 아기는 건강한데 흉측하게 입술이 닭의 부리를 닮았네!”

아기의 모습에 놀란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월성 북쪽의 냇가로 가서 몸을 

씻겼어요. 그러자 아기의 입에서 부리가 떨어지고 예쁜 입술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아기의 이름을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알영’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박혁거세와 알영을 궁 옆의 절에 모셔서 함께 길렀어요.  

박혁거세는 왕이 되자 알영을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백성들을 덕

으로 다스렸어요. 백성들에게는 농사와 누에치기를 장려하여 땅에서 많은 

것을 얻도록 하였어요. 백성들도 어진 임금을 본받아 사로국은 다툼이 없고 

도둑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계룡과 알영>



7 8

박
혁

거
세

, 신
라

의
 첫

 임
금

이
 되

다

박혁거세와 알영, 오릉에 묻히다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박혁거세가 몸이 쇠약해

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혁거세의 몸이

홀연히 하늘로 올라갔는데, 8일 후에 몸이 나뉘어져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아비를 잃고 홀로 남아 눈물을 흘리던 알영 왕비 역시 왕을 따라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진 임금님께서 갑자기 떠나시다니...”

“왕비께서도 어찌 그리 빨리 떠나신단 말입니까!”

“나라를 지키던 두 성인을 모두 잃었으니 우리 백성들은 어찌 살란 말인가!”

왕과 왕비를 모두 잃은 백성들은 슬퍼하며 둘을 함께 장사지내려 했어요.

그러나 큰 뱀이 나타나 사람들이 무덤 만드는 일을 방해했어요. 사람들은 

뱀을 두려워하여 박혁거세의 몸이 흩어져 떨어진 곳에 여러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곳을 무덤이 다섯 개라 오릉이라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뱀이 무덤을 지킨다고 해서 뱀사자(蛇)를 써서 사릉이라고

도 불렀답니다.

건국 이야기에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 신비한 이야기

들에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지요. 박혁거세 이야기 속 우물은 여섯 마을

이 농경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

세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고구려 주몽이나 가야의 김수로의 건국 이야기

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뜻해

요. 물론 진짜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기보다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박혁거세 신화는 혈통 중심의 작은 사회가 연합해 하나의 큰 나라로 뭉쳐가

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혁거세라는 인물이 나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세력을 넓혀 여섯 마을을 아우르고, 그리고 점차 강력한 사로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로 남긴 것은 아닐까요?

<경주 오릉>

[집필자] 신범식


